
SK에너지, 2차전지로 세종시 진출?
SK그룹, EV용 리튬이온전지 공장 건설 가능성 … 입주설 모락모락

SK에너지가 세종시에서 2차전지를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SK그룹은 세종시에 입주하게 되면 상용화를 앞둔 SK에너지의 전기자동차(EV)용 리튬이온전지 공장 등을

건설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SK에너지는 청주산업단지에서 리튬이온전지 1, 2라인을 가동하고 있으며, 증평공장의 시운전이 끝나면 조만

간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증평공장에 이어 추가 공장을 도내에 유치하려던 충청북도는 SK에너지의 발언에 당황하는 기색을 나

타내고 있다.

충청북도 투자 유치과의 한 관계자는 “SK가 충청북도에 추가로 투자의사를 밝혔던 것은 아니지만, 충청북

도의 전략산업과 관련해 신수종 분야에 타깃을 두고 투자유치 사업을 펴고 있는데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온전지

공장은 우리의 유치 전략과 중복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충청북도 고위 관계자는 “아직은 언론 보도 단계라 뭐라고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른 지역에서 유치하려는 기능을 빼오지는 않겠다는 정부의 원칙을 믿는다”고 말했다. <저작권

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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